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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 간
소아레스 장로

전  세 계 를  여 행 하 는  사 도 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어린이가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는 것을 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옥스 회장님은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모퉁잇돌을 제자리에 

올리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정초식이 끝난 후, 소아레스 

장로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 옥스 

회장님이 성전을 주님께 헌납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제 이 성전은 

주님의 집이 되었어요.

어린이들은 이제 곧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인봉되고 

성전 침례도 받게 될 거예요!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은 새로운 성전의 

헌납을 돕기 위해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과 

함께 콜롬비아에 가셨어요. 그곳은 콜롬비아의 

바랑키야라는 도시였어요.


